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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과 위대함을 동시에
깨닫게 해주는 덕
목”입니다.

2025년 8월 26일에 단장님으
로부터 메시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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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여러분, 

예수님께서 제 딸들과 아들들을 지켜
주시기를 바랍니다! 8월 29일은 성



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입니다.
그의 삶과 인격은 우리에게 여러 가
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. 그 중에
서도 특히 그의 용감하고 영웅적인
진리의 증언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.
이 증언은 그를 순교로 이끌었습니
다. 성 요세마리아의 말씀을 기억합
니다: “진리 때문에 죽을지언정 진리
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.” (길 34).

일부 상황에서는 진실에 대한 사랑이
다양한 형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
있으며, 때로는 매우 두드러질 수도
있지만, 순교의 극단에 이르지는 않
습니다. 동시에, 세계와 자신에 대한
진실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
합니다(참조 요한 8:32). 또한, 그리스
도이신 진리(참조 요한 14:6)는 우리
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. 자
유가 없다면 사랑할 수 없으며, 사랑
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치 있을 것이
없습니다. 특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
절망감을 유발할 수 있는 때에, 우리



개인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고 인정
하도록 노력합시다. 

이를 위해, 하느님 앞에서, 자신 앞에
서, 그리고 우리 영적 삶에 도움을 줄
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합시다.
이는 우리 아버지가 권고하신 대로입
니다. 진리에 대한 사랑은 겸손과 연
결되어 있습니다. 겸손은 “우리의 비
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
는 덕목”입니다. (하느님의 친구들,
94항). 

우리의 비참함이 더욱 분명해질 때,
우리는 또한 우리의 위대함 —그리스
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—
을 생각해야 합니다. 그러면 겸손과
진실은 우리에게 “하느님께서 우리
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
까?”(로마서 8:31)라는 사실을 상기시
켜 줄 것입니다.

오푸스데이 규약의 검토를 위해 계속
주님께 기도합시다. 교황님과 그분의
모든 뜻을 위해 자녀처럼 기도합시



다. 특히 지난 주 청중회에서 요청하
신 대로, “민족들이 평화의 길을 찾도
록” 기도합시다.

여러분의 아버지 페르난도가 사랑으
로 축복합니다.

로마, 2025년 8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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